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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중에 전화가 걸려오면 사

람들은 보통 왼쪽 귀에 전화기를 

갖다 댄다.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

고 업무를 계속하거나, 통화 내용

을 메모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런

데 전화 화는 오른쪽 귀로 하는 

것이 더 잘 들리고, 기억에도 오래 

남는다고 한다. 왜 그럴까?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미국 오

번대 연구팀은 2017년 미국 음향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

에서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8% 이상 더 잘 듣는다는 

것을 밝혀냈다. 몇몇 사람은 오른쪽 귀가 무려 40%나 

더 잘 들리는 것으로 평가됐다.

연구팀은 19~28세인 참가자 42명에게 양쪽 귀에 서로 

다른 메시지를 들려주고,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

진행했다. 양쪽 귀에 각각 다른 숫자나 단어를 전달했는

데, 실험을 진행할수록 항목수를 더 늘려 나가면서 어느 

쪽 귀로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했다.

이보다 앞선 2004년 UCLA 연구팀은 신생아 수천 명

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차이점

을 밝혀냈다. 연구팀은 빠른 속도로 끊기는 딸깍거리는 

음과 소리가 끊기지 않는 음을 정상 청각을 가진 신생아 

수천 명에게 들려주었다.

그 결과 신생아들의 오른쪽 귀는 딸깍거리며 끊기는 

음에 반응이 빨랐고, 왼쪽 귀는 소리가 끊기지 않는 음

에 더 잘 반응했다. 딸깍거리며 끊기는 음은 연설할 때의 

소리와 리듬이 비슷하다.

연구팀은 또 오른쪽 귀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왼쪽 귀

에 이상이 있는 학생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

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. 결국 오른쪽 귀의 청각이 제대

로 살아있어야 학습 능률도 오른다는 말이다.

이처럼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

청각적 능력이 우수하고, 학습 능

력도 보다 우수한 것은 사람의 뇌

구조 때문이다. 사람의 뇌는 좌뇌와 

우뇌로 나눠져 있는데, 좌뇌는 언어 

등 논리적인 영역을 관장하고, 우뇌

는 감성적인 영역을 관장한다.

전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

행위는 논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. 

즉 좌뇌의 관할인 것이다. 좌뇌와 연결된 것은 왼쪽 귀가 

아닌 오른쪽 귀이다. 그래서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

오른쪽 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보 처리 능

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.

또 뇌의 청각신호를 받아들이는 중추기관이 뇌의 오

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쪽 귀보다 더 선명하

게 들린다. 

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. 인간의 

신체 구조이다. 인간의 신체 중 2개가 있는 부위는 뇌(좌, 

우), 눈, 귀, 콧구멍, 팔, 다리 등이다. 뇌의 경우 좌뇌와 우

뇌 중 좌뇌가 더 우성이라고 한다. 좌뇌가 의식적인 기능 

조절과 감각과 정보 통합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. 오른

쪽 귀는 이 좌뇌와 연결돼 있다.

좌뇌는 신체의 오른쪽 부위를 통제하고, 우뇌는 신체

의 왼쪽 부위를 통제한다. 좌우대칭인 신체에서 팔과 다

리의 쓰임새도 저마다 다르다. 세계 인구의 90% 이상이 

오른손잡이이다. 좌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압도

적으로 많다는 뜻이다.

중요한 통화를 할 때는 메모를 해야하는데 왼손으로 

글씨를 쓸 수 없다면 몰라도 오른쪽 귀로 듣는 것이 정

보처리나 기억력 면에서 더 낫다. 습관은 고치기 나름

이다.

전화기를 오른쪽 귀에 대고 통화해야 하는 이유


